얀마 뮤지엄

　얀마 뮤지엄은 어린이들이 보고, 만지고,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챌린지 체험 뮤지엄입니다. 프로젝션 매핑 시어터 및 엔진의 구조에 대해 몸을 사용하여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존, 화면을 사용한 농업 및 어업 체험, 실제 굴착기로 조종 체험 등, 최신 과학기술을 사용한 10가지 이상의 콘텐츠를 게임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입장하신 분께는 ‘얀마 카드’가 발급됩니다. 이 카드는 챌린지를 완료하면 포인트가 쌓이며, 각 플레이어의 합계 포인트는 상위 득점자와 함께 거대한 비디오 화면에 표시됩니다.

　얀마 뮤지엄은 얀마 창업 10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졌습니다. 얀마는 나가하마에서 탄생한 발명가 겸 엔지니어인 야마오카 마고키치(1888~1962)가 설립한 기계 제조 회사입니다. 그는 세계 최초 소형 디젤 엔진을 개발했으며, 얀마는 그 기술을 건설 기계와 농업 기계, 선박, 발전기 등에 응용했습니다. 뮤지엄의 체험형 콘텐츠(버추얼 농업, 웨이크서핑, 디지털 낚시, 지속 가능 에너지 클라이밍월 등)는 ‘대지’, ‘바다’, ‘도시’라는 얀마의 3가지 핵심 테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 병설 레스토랑 ‘프리미엄 마르셰 비와코’에서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재배된 쌀을 중심으로 한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얀마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